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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이름에 ‘창고’, ‘마트’, ‘공장’, ‘최대’, ‘특가’ 
못 쓴다...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약국 명칭·표시·광고 제한기준 구체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 또는 

의약품의 과다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오는 12월 23일에 시행하는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약국 명칭과 허위광고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제한 기준을 △약국 기능 

왜곡, △소비자 오인, △의약품 과다소비 유도 등 유형별로 구체화한 것이다. 

<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약국 명칭, 표시·광고 제한기준 구체화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한 국민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 후속 입법 

절차를 거치고, 새롭게 마련한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금지 사항을 약국 

현장에서 충분히 인지해 준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등에 안내할 예정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는 단순한 영업 수단을 

넘어 소비자에게 약국과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다”라며,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현 등은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올바른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약국 기능 왜곡: ‘창고’, ‘마트’, ‘공장’ 등

○ 의약품 과다소비 유도: ‘할인’, ‘특가’, ‘저렴’ 등

○ 소비자 오인: 객관적 근거 없이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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